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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 다시》 관람객 7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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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 다시》 기획전, 관람객 7만 명 돌파”

▶ 《추사, 다시》 관람객 7만 2,562명

▶ SNS 입소문 타고 가족·MZ세대 발길 이어져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관장 김필국)이 지난 4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한 추사연합전 

《추사, 다시》에 7만 2,562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전시로 실학박물관의 누적 관람

객은 1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두드러졌다. 파격적인 타이포그래픽 

작품들이 SNS와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관람객이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사, 다시》에는 서예가 강병인, 레터링 디자이너 김현진, 디자인 듀오 양장점, 책 디자이너 

함지은, 실험적 그래픽 그룹 DDBBMM 등 다양한 창작자들이 참여해 전통 서예와 현대 타이포

그래피를 결합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색적인 시도가 젊은 세대의 호응을 이끌며 관람객 증가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전시에서는 김정희의 대표작인 ‘세한도’를 비롯해 ‘불이선란도’, ‘난맹첩’, ‘소봉래 난’ 등 잘 알

려진 서예와 그림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필국 실학박물관장은 “추사체와 현대 캘리그래피, 타이포그래피를 결합해 새롭게 조명한 점

이 인기 요인”이라며 “전시 관람과 함께 인근 정약용 유적지와 다산 생태공원에서 역사·자연 

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는 점도 관람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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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 다시》전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실학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

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문화재단(https://www.ggcf.kr)과 실학박물관(https://silhak.ggcf.kr) 누리

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실학박물관 학예연구팀 031-579-6010

※ 붙임 1. 전시관람 및 도록 사진 각 1매

       2. 김정희 작품 사진 2매

1. 전시관람 및 도록 사진

▲ 2025년 실학박물관 추사연합전 <추사, 다시> 

   관람사진 1

▲ 2025년 실학박물관 추사연합전 <추사, 다시> 

   도록 표지

2. 김정희 작품 사진

▲ 김정희 <불이선란도, 소봉래 난> ▲ 김정희 <세한도>

https://silhak.ggcf.kr/

